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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일 시 간 내  용

11/2(일) 오후 · 출발 (인천-호치민)

11/3(월)

오전 · 호치민 소재 감자 가공 공장(오리온) 시설 시찰 

오후
· 호치민 소재 농남대학의 축산 시설 견학 및 협력 가능성 

협의   

11/4(화)
오전 · 이동 (호치민-달라트)

오후 · 씨감자 생산 농장 현지 방문

11/5(수)
오전 · 씨감자 농장 방문 

오후 · 이동 (달라트-하노이)

11/6(목) 전일 · 심포지엄 개최 (하노이농업대학)

11/7(금) 오전 · KOICA 방문 향후 협력 방안 협의  

11/8(토) 오전 · 한국 도착

I. 출장 개요 

1. 출장 목적:  강원대와 베트남 하노이농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공용 씨감자 생

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

한국과 베트남간 농업분야 국제협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주제 논

문을 발표하고 향후 베트남 측과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 및 씨

감자 생산 현장 시찰   

2. 출 장 자: 농촌발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정기환

3. 출장기간: 2008. 11..2 ～ 11. 8(5박 7일)

4. 출장지역: 베트남 호치민, 달라트, 하노이 

5. 출장 일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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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출장 결과  

○ 이번 출장은 강원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으로 추진하는 베트남 가공용 씨감

자 생산 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이 참석하여 한국과 

베트남간 농업분야 국제협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향후 

베트남 측과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 및 씨감자 생산 현장을 시찰하기 위함

이었음. 

 ○ 한국의 식품가공 회사인 오리온은 베트남에 진출하여 감자 가공식품을 생산하

고 있지만 가공용 씨감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기에 베트

남 하노이 농업대학에 가공용 씨감자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증식 기술을 지원함

으로써 가공용 씨감자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. 

 ○ 이번 출장을 계기로 오리온의 베트남 가공식품 생산 현장에 대한 시찰과 달라트

의 씨감자 생산포장을 시찰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

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향후 한국과 베트남간의 농업분야 

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음. 

 ○ 베트남의 달라트는 연중 기온이 온화한 지역으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아열대

성 작물과 온대성 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감자를 비롯해 화훼, 커피, 과수

가 발달한 지역임. 

 - 이러한 기후적 장점을 이용하여 대만, 중국, 일본, 유럽 등지의 자본이 진출하여 

화훼, 불루베리, 감자, 커피 등 환금작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

임. 

 - 오린온은 달라트 지역에 바이러스 감염이 안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하

고자 50ha 규모의 농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달라트 지역과 북부의 랑선 지역

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농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.   

○ 베트남은 세계2위의 돼지 두수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 향후 돈육에 대한 수요가 

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서 다비육종 등 국내 

양돈업계가 진출하여 베트남에서 종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따라서 양돈업계의 

대 베트남 종돈 보급과 관련하여 양돈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 가능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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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 것으로 전망됨.   

○ 한국대사외의 면담(2008. 11. 5.) 

  - 주 베트남 한국대사와의 석식을 겸한 면담과정에서 2001-2002 기간 중에 

KOICA의 지원 하에 KREI가 실시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

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. 

  - 출장자는 KREI가 2001-2002 기간 중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베트

남 정부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큰 성과

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 KOICA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. 

○ 가공용 씨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에 참석

하여 향후 한베간의 국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주제 발표(발표 자료 별첨)   

하노이농업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


